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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국제지질과학연맹(IUGS)은 121 개국의 100만 명 이상 지구과학자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과학 조직 중 하나로서, 인간 복지와 관련된 지구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 및 참여를 장려하는 국제연합체이자 국제과학위원회(ISC)의 주요 일원이다. IUGS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지질과학총회(IGC) 사이에 일어나는 중요한 지질학적 문제를 국제 지질학계가 연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s) 산하의 조직으로 1961년 3월 창설되었다. 이 특별기고의 목적은 세계지질과학총회 2024의 부산 개최를 앞두고 그동안 국내 지질학자들의 IUGS 산하 위원회와 프로그램에의 참여 활동을 점검하여, 향후 보다 적극적인 국제지질학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제지질과학연맹(IUGS)의 역사와 구성, 관련 위원회, 과업집단, 그리고 공동 프로그램 및 주요 활동사항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지질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가 국제지질학 네트워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지질과학총회 2024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지질학계의 학술 수준 또한 크게 도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초록
          
        

        
          The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scientific organizations with members from 121 countries representing over one million geoscientists. It is a major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ISC), an international association that encourag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gagement relative to earth science related to human welfare. The IUGS was established in March 1961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in response to the need for a global system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geological community to cope with significant geological problems occurring between the sessions of the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held every four year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IUGS subcommittee and participation activities of the program for domestic geologists ahead of the Busan International Congress of Geological Sciences (IGC) 2024. The special note also aims to introduce the history and composition of the IUGS, related committees, working groups, joint programs, and major activities to domestic scholars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global geology network hereafte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domestic geological experts and the next generation of the discipline into the international geology network will allow successful hosting of IGC 2024 in Busan, allowing the domestic geology community to take a leap forward in the academic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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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및 배경
      국제지질과학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www.iugs.org))은 지구과학의 발전과 전 세계 지질분야 커뮤니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되었다. 2021년 현재 국제지질과학연맹에는 121 개국 백만 명이 넘는 지질학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질학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교류를 장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구과학 분야에서 국제 학술 및 학제 간 협력을 모색하고 지원하고 있다(IUGS, 2019, 2020).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창립 이래로 꾸준히 학계에 권위 있는 지질과학의 국제 표준을 제시하였으며 지구과학 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지구 및 지질과학에 대한 대중의 질적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초 및 응용 지질과학 연구에 있어서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 협력을 권장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이다.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지구과학 학문 간 상호 협력 연구를 위해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구과학의 진흥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이것이 국제 사회에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은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를 중심으로 교육, 과학, 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국제지질과학연맹이 주도하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IGCP)이다. Kim et al. (2019)은 이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활동 소개를 통해 한국지질과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도 국제지질과학연맹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는 중요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지질학자들이 국제 지질학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국제 협력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질과학연맹이 관장하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지질과학연맹의 설립 목적은 단순히 몇몇 주요 선진 국가의 주도적 참여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지질과학단체 및 지질과학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결속을 다지는데 있다. 국적과 성별을 초월한 다양한 지질과학자들이 현재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의 집행위원회, 출판위원회, 특별감사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와 과업집단(task group) 및 공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이 국제지질과학연맹의 주요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아쉽게도 국제지질과학연맹의 극소수 위원회를 제외하고 국제지질과학연맹 조직 구성에서 한국 지질학자의 활동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가 오는 2024년 8월 말~9월 초 우리나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세계지질과학총회는 국제지질과학연맹 주최로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과 최근 COVID-19로 개최가 취소된 제 36차 인도 총회를 제외하고 1878년 프랑스에서 첫 총회(Ellenberger, 1978)가 개최된 이래 4년마다 열리고 있다(Vai, 2002; INHIGEO, 2021). 세계지질과학총회는 121개 국가에서 지질전문가, 주요 정부 인사, NGO 관계자 등 6,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질학 국제행사다. 대한민국은 2016년 (사)대한지질학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유치준비위원단을 구성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5차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 독일(베를린),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터키(이스탄불)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를 부산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2. IUGS의 설립 목적 및 기본이념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유네스코 소속 ISC (국제과학위원회) 산하의 다른 국제 과학연합보다는 늦게 설립되었으나, 1878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세계지질과학총회와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지구과학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학술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믿음 아래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구과학 문제를 포괄적인 학제간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으로 함께 협력하여 풀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지질과학적 해법을 요구하는 환경경제학적 문제에 대한 연구, 새로운 지구과학의 개념/모형/방법론 개발 및 발전, 층서학·암석학·구조지질학 등 국제적 합의가 요구되는 학문의 상호발전, 지질과학적 연구결과의 출판·보급·활용도 확대, 지질과학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장려, 지질과학계에 대한 학구적 관심 및 지원 촉진, 지구 및 지질환경에 대한 보편적 인식 개선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구과학 관련 인지도 개선, 관련 국제기준(authoritative geological standards) 마련, 지질과학 연구내용 상호공유체계 구축 및 발전, 지질과학 전문성 개발, 지구과학 교육체계 강화, 사회복지체계 개선 및 역량개발 등 일곱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체계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연구주제별 위원회(Committees/Commissions)·과업집단(Task Groups)·이니셔티브(Initiatives) 그리고 다른 조직들과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Joint Programmes)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그림 1). 특히 지질학 관련 학문적 지평을 넓히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지질학계 연구역량을 범세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미션이 2012년에 새롭게 발표한 전략계획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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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gation of IUGS.
        
        

        

      

    

    

  
    
      3. IUGS 조직구성
      
        3.1 IUGS 운영조직
        국제지질과학연맹은 가입 회원국의 관련 조직 대표(Adhering members), 각 위원회(Commissions)의 의장(Chair person),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 구성된 위원회(Council)를 통하여 운영된다. 전체 위원회(Council)는 통상 매 4년마다 세계지질과학총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모이는데, 정상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활동 회원국은 국제지질과학연맹과 연결된 기관(Adhering Organization)을 통해 등급(Category)에 따라 일정 수의 대표를 선임하여 파견한다(표 1). 비활동 회원국은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참관(Observer)할 수는 있으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IUGS CGI, 2021).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는 8년 이후에 개최될 차차기 세계지질과학총회 개최 도시를 결정하거나 국제지질과학연맹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등을 포함한 집행위원(Executive Committee member)들을 선출한다.

        
          Table 1. 
				
          

          
            Active IUGS Adhering Members.
          
          

        

        
        

        세계지질과학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발의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및 운영 책임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 귀결된다.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President),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재무이사(Treasurer), 전대 회장(Past President), 부회장(Vice President), 고문이사(Councillor) 등 10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출판위원회(Publications Committee)·공천위원회(Nominating Committee)의 지원을 받으며 국제지질과학연맹 업무 전반과 예산 지원을 관장한다. 새로운 지질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지질학자 최대 5명(집행위원회원 2명까지 참여 가능)으로 구성된 비정기위원회(Ad hoc 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한다. 이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비정기위원회의 개수와 회원 구성은 시기마다 상이하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현재 중국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상설사무국(Permanent Secretariat)과 협력하여 국제지질과학연맹 국가 간 과학연합체로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전체 위원회(Council)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잘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각의 집행위원들은 매년 연간보고서를 통하여 한해의 업무를 보고하고 공유한다. 또한, 매 4년마다 열리는 전체 위원회(Council) 및 세계지질과학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진행을 위하여 국제지질과학연맹 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는 이전 두 회차의 세계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총 7명으로 IUGS-IGC위원회(Council)를 구성, 차차기 세계과학총회 개최국 선정을 위한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세 개의 조직경로를 통해 국제지질학계와 협력하는데, 첫째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관련 기관(Adhering Organization)이며, 둘째는 60여개에 이르는 독립된 비정부 국제 과학연구기관 중 국제지질과학연맹과 협력하고 있는 연계 기관(Affiliated Organization)이다. 2019년에 발표된 전략계획에는 바로 이 두 조직기관을 활성화하여 지질학 관련 인지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설사무국(Permanent Secretariat)인데, 국제지질과학연맹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다른 과학 연합체 및 국가기관들과의 관계를 조율한다. 상설사무국은 통상 계약된 기간 동안 상설사무국 운영 비용 전부와 이외 국제지질과학연맹 활동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주재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간에 설치된다. 최초 사무국이 1961년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에 설치된 이후, 1968년 네덜란드 하를럼(Haarlem), 1978년 캐나다 오타와(Ottawa), 1980년 프랑스 파리, 1985년 노르웨이 트론헤임(Trondheim), 2009년에 미국 버지니아주 레스턴(Reston)으로 이전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는 중국 북경에 상설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다(IUGS 2020 Report, 2021).

      

      
        3.2 IUGS 활동조직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집행위원회와 상설사무국 외에 범세계적 지질학적 기준 정립 및 세계의 지질학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위원회(Commissions), 과업집단(Task Groups) 및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 과업집단 및 이니셔티브는 지질학의 방대한 내용 중 특정 분야를 각각 맡아 국제협력 및 공조를 근간으로 범세계적 지질학 교육/연구 발전에 공헌하고 있고, 지질과학 연구에 필요한 표준과 기준을 설정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분야에 따라 다수의 소위원회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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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과학 위원회(Scientific Commissions)
          지질학 교육위원회(Commission on Geoscience Education; COGE)는 지난 2004년 “지질에는 국경이 없다”는 이념 하에서 지질학적 교육에 대한 국가 간 제한을 허물고자 발족되었다(COGE, 2021).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많은 개도국에서 지질학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교육 관련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하게 지질학 관련 교과서 및 교구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실제로 교육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OGE에서는 지질학 관련 교육이 부족한 국가의 대표 관련 기관(Adhering Organization)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초중고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교과서 및 교구의 활용방법과 지질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제 지질유산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GeoHeritage; ICG)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질유산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특히 해당 국가의 중요한 지질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유산(Heritage Stone)을 지정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2016년에 발족하였다(ICG, 2021). ICG는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세계 지질명소 소위원회(Heritage Sites and Collections Subcommission; HSCS)와 암석 유산 소위원회(Heritage Stone Subcommission; HSS)를 운영하고 있다. 지질명소와 암석 유산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ICG는 각국의 관련 기관들과 공조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World Heritage) 및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Global Geoparks Programm),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등 관련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중요한 지질 유산을 보호하고 지구 역사와 인류문명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1967년 발족된 국제지질학사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History of Geological Sciences; INHIGEO)는 57개국에 걸쳐 300여명의 회원과 함께 세계 지질학의 발달과정을 연구하고 있다(INHIGEO, 2021). INHIGEO는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 위원회인 동시에 국제 과학기술 역사와 철학연합(International Union of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IUHPS)의 연계기관이기도 하다. INHIGEO는 세계 지질학사 관련 심포지엄과 컨퍼런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연간보고서(Annual Record)를 발간하여 연도별 세계 지질학사 연구 진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국가/지역/대륙별 전문가들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부터 활동을 재개한 지질과학 정보 관리위원회(Commission for the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Geoscience Information; CGI)는 1967년 발족한 Commission on Storage, Automatic Processing and Retrieval of Geological Data (COGEODATA)의 활동 내용을 이어받았다(CGI, 2021). 지질과학 연구자료의 공유 및 전파, 그리고 지질과학 관련 범세계적 데이터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기준 CGI는 GeoSciML Working Group (GeoSciML), EarthResourceML Standard Working Group (ERML), Geoscience Terminology Working Group (GTWG), GeoScience DWG Working Group (GIRAF) 등 4개 세부 분야 조직을 구성하여 지질과학 데이터의 국제 표준 방식 정립을 위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CGI의 5개 지역연구그룹이 각각 활동하며, CGI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질과학 데이터 표준 방식들이 각국 지질학 연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CGI에는 78개국에서 51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10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CGI, 2021).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 위원회 중 가장 역사가 깊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연구단체인 국제층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ICS)는 1974년 발족된 이래로 국제 지질연대표(Geological Time Scale) 및 국제층서연대표(International Chronostratigraphic Chart)의 근간을 이루는 국제 표준 지질연대 및 층서 설정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ICS, 2021). 지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국제기준 정립을 위하여 ICS는 지질연대별로 연구를 전담하는 17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ICS는 지질학 관련 연구에서 층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2004년부터 4년마다 2명의 뛰어난 지질학자에게 ICS Prizes를 수여하고 있다. Digby McLaren 메달은 오랜 기간 동안 지질학 연구 또는 교육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 학자에게 수여되며, ICS 메달은 해당 기간 동안 층서학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에게 수여된다.

          세계지구화학기준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eochemical Baselines; GGB)는 국제지질과학연맹과 UNESCO와 협력하여 1988년에 발족시킨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nternational Geological Correlation Programme; IGCP)에서 출발하였다(GGB, 2021). 1998년 IUGS-국제지구화학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Chemistry; IAGC) 산하의 Global Geochemical Baselines가 과업집단(Task Group)으로 개편된 후, 2015년 제68차 국제지질과학연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 정식 위원회로 승격되었다. 위원회는 출범 이래로 전 세계적 지구화학 샘플링을 통한 세계 지구화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화학제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구화학적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판구조론 위원회(Tectonics and Structural Geology; TecTask)는 판구조론 관련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범세계적 판구조론 연구지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과업집단(Task Group)으로 발족하였다가 2009년에 위원회로 승격되었다. 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컨퍼런스 및 학술대회 개최 등 산학연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실용연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산업간, 국가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원 탐사 및 활용,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판구조론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한 학자 한 명을 선정하여 매년 Henk Zwart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3.2.2 과업집단(Task Group)
          동위원소지질학 및 지질연대학 과업집단(Task Group on Isotope Geology and Geochronology; TGIG)은 세계 순수 및 응용화학 연합(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과 국제지질과학연맹이 합작하여 출범시켰다(TGIG Report, 2021). TGIG의 설립 목적은 지구화학 연구 중 큰 축을 차지하는 동위원소 구성 및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등에 대한 범세계적 기준 정립 및 대응 방안 마련이다. TGIG는 2011년, 2015년, 2016년, 2018년에 화산과 운석 등 지질학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무기물질에 대한 기준과 지구화학적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범세계적으로 권위를 점차 인정받아가고 있다. 과업집단은 현재 지구(geo-) 및 우주(cosmo-) 연대학(chronology)에서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의 중심에 있는 40K와 176Lu 원소에 대한 범세계적 기준 정립에도 매진하고 있다.

          화성암 과업집단(Task Group on Igneous Rocks; TGIR)은 화산암을 포함하는 암석분류학 관련 연구를 1970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TGIR이 1989년에 발간한 책은 현재까지 화성암 분류에 대한 범세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2년에 발간한 국제지질과학연맹 분류법은 관련 논문에 6,500번 이상 인용되는 등 TGIR 연구는 암석분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TGIR은 그동안 새로 발견된 암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질과학연맹 분류법을 더욱 세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암석분류를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험방법과 암석그룹별 성인적 연계(genetic linkage) 관계에 대한 종합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2.3 이니셔티브(Initiative)
          2011년에 발족된 과학수사지질학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Forensic Geology; IFG)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살인, 테러 등 강력 범죄 수사분야에서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해온 지질학적 분석 자료에 대한 경험 및 지식공유 기반과 국제적 기준 마련을 위해 “IUGS-GEM Working Group on Forensic Geology”에서 승격되었다. 이후 2016년까지 IFG는 170회 이상의 국제회의, 교육, 그리고 행정지원 행사를 통하여 과학수사지질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범죄수사 경험이 없는 지질학자들과 지질학 지식이 없는 경찰 및 형사들이 서로 전문지식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학자와 경찰이 서로 다른 부문에 자료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질학자가 범죄수사에 정식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제시하고 이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3.2.4 허치슨 청년 과학자 재단(Hutchison Young Scientist Foundation)
          캐나다의 저명한 지질학자인 William Watt Hutchison 박사를 기념하며 조성된 허치슨 청년 과학자 재단(Hutchison Young Scientist Foundation)은 전도가 유망한 청년 과학자들의 세계지질과학총회 참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 IUGS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1984년 IUGS 회장, 그리고 캐나다 지구과학부 차관을 역임한 Hutchison 박사는 1987년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청년 과학자들에게 세계적 지질 현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허치슨 청년 과학자 재단은 1989년 제28차 세계지질과학총회 이후 매 총회마다 3명의 청년 과학자를 선발하여 총회 참석 및 연계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였다. 재단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1996년 제30차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 별도의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매 총회에 3명의 청년 과학자를 지원하는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국제지질과학연맹은 홈페이지 및 회의 등을 통하여 재단에 대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홍보하고 있다.

        

      

    

    

  
    
      4. 결 론
      이번 특별 기고는 세계지질과학총회 2024의 부산 개최를 앞두고 우리나라 지질과학자들에게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 위원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적극 참여를 독려하여 우리나라 지질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에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질학의 연구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지질학자의 숫자도 적은 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 부산 대회를 더더욱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지질유산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구과학의 연구역량을 과시하며, 향후 한 단계 더 지질학의 수준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최고 권위의 지질과학 분야 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하는 세계지질과학총회 2024의 개최국으로서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뿐만 아니라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 주요 분과 위원회에 다수의 한국지질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참여는 우리 지질학계가 단순하게 이번 행사의 주관자로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제 지질학 분야의 선도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 위원회와 프로그램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은 아쉽게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그림 2, 3). 국제지질과학연맹은 새로운 구성원을 수용할 포용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질과학자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참여하여 활동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지질학자들의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 위원회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지질과학연맹의 역사와 구성, 관련 위원회, 과업집단, 그리고 공동프로그램 및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참여할 산하 기구와 활동을 선정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지질과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학술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주체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역할을 담당하여 부산대회를 성공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 지질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한국지질학자들이 자신 있게 주도적으로 국제협력 연구 활동을 조직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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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GS Executive Committees members distributions from 1961 to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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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 of IUGS Organization members (a) Executive, (b) Scientific Commissions, (c) Joint Program, (d) Task Groups, (e) Intiatives, (f) Hutchison Young Scientist Foundation, (g) Adhering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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